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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   건 2022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
심의결과 승인

심의의견

ㅇ 장소의 적정성
  - 지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

  - 나무 느낌의 소재가 주위와 잘 어우러지고 조형과 크기 등이 적절히 잘 

정리되어 보임

  - 숲의 소리와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대상지 특성을 반영함

  - 공연장 주변에 설치하여 공연 등의 행사가 있을 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

완전히 해소되지 못함

ㅇ 작품의 예술성
  -‘도도’와 ‘레레’는 이용자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필요

  - 이전 제안보다 훨씬 장소와 잘 어울리나, 럭스틸 소재는 처리 방식에 따라 

녹이 발생할 수 있어 마감처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.

  - 시각장애를 가진 이의 글에서 출발한 취지는 좋으나 공공미술로서 작품 

전달력이 미미함. 도레미파솔로 이어진 구성의 이유가 연결성이 약함

ㅇ 공공성 및 안전성
  -‘미미’가 실제 의도된 내용과 형식에 접근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

  -‘레레’의 하단부 L형 모서리는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C자형 곡선 등으로 

수정 필요

  - 시민들이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작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이 

보완되었으면 함

  - 규모가 있는 작업인 만큼 철저한 안전성 대비가 필요함

ㅇ 관계성·소통성 관련
  - 기획 의도대로 된다면 시민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작품으로 기대됨

  - 시민아이디어 구현인 만큼 제안작품 구현 사전 워크숍 진행하고 의견을 

반영할 것

  -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조형적으로도 잘 정리가 되어 보임

  - 시민 워크숍 결과 중 공공미술이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

있는 프로그램이 반영되길 희망함(퍼포먼스, 낭송회, 감각 체험프로그램 등)



  - 작품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적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음

ㅇ 기타
  - 재심에 보완된 설치물은 당초 사업기획에 맞게 설치될 것으로 보여 승인함

  - 공간과 조화로운 상태와 수준의 결과이기 바람

  - 현장 시공 전 목업 등을 통해 작가가 의도한 감각의 경험이 제대로 구현

되고 있는지 사전 점검 후 시공하는 것을 추천함


